
기도의 동역자님께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여러가지 소식들을 들으며 기도의 동역자님들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제가 있는곳도 갑자기 더위가 와서 저는 얼굴 전체와 목에 땀띠로 인해 붓고 빨갛게 

되어 열흘 째 어려운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DTS 학생들이 전도여행을 떠난 후 저희들은 뉴코리아 섬김 수련회를 준비하고 섬기며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북한에서 사역하시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며 

그곳의 상황과 어떻게 북한에 계시는 우리 동포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나누어 주셔서  

북한을 새롭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북한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북한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고 그 땅의 

백성들을 위로 하시며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문을 여시기를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었습니다. 

 

DTS 강의기간 동안 학생들 각자안에 새롭게 그리고 놀랍게 역사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셨던 

주님께서 특별히 한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놀랍게 회복시키시는 일을 보면서 주님께  많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가정은 아들 2, 딸 1 를 둔 가정으로 중국에서 근 20 년을사역해온 가정 

입니다.  지난 1 월에 중국 정부로 부터 추방당한 후 기도가운데 3 월에 시작한 저희 DTS 훈련에 

오게 되었습니다.  12 주 강의기간을 통해 이 가정을 만지시고 치유 하시며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부부관계와 부모 자녀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하심을 보며 감사 

드렸습니다.  사역하는 일로 인해 부부관계와 부모 자녀관계가 소홀해 지고 서로에대한 관심과 

사랑이 많이 약해져 있던 상태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다시한번 주님의 사랑의 손길과 치유 

하심가운데 회복되어 자녀들과 함께 사역자의 가정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도 

오래전 훈련을 받았으나, 이곳에서 함께 DTS 훈련사역을 섬기면서 이 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난 8 주간 터키와 그리스로 전도여행을 갔던 전도여행 팀들이 돌아와 디브리핑을 하며 

그곳에서  팀들을 통해 역사하신 주님의 행하심을 듣는 시간들을 갖었습니다.  팀들은 땅밟기 

기도와 터키에있는 시리아 난민촌에서 난민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었고, 그리스 

에서는 노방전도와 성경배급 하는 일을 하며 사역하고 돌아왔습니다.  성경을 나누어 주기위해 

하루 10 시간 이상 많은 지역을 걸어다니며 한 가정 한 가정 마다 성경을 나누어줄때 거절을 

당하기도 헸지만 한 가정, 한 사람 이라도 빠트리지 않고 성경을 주기위해 산골짜기도 마다하고 

다니며 성경을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전도여행중 강의기간 동안 

배운 것들을 실천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현지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때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8 월 5 일 부터 144 시간 (24X7) 연속 예배와 기도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한 

반도를 위한 기도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9 월 27 일 부터 영어로만 하는 DTS 훈련이 

시작됩니다.  저희 144 시간 연속 예배와 기도시간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그리고 영어 

DTS 에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함께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맡겨진 사역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 144 시간 예배와 기도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부으심이 있도록 

~ 9 월 DTS 에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어 지도록 

~ 제가 주님앞에 늘 깨어 있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 할 수 있도록 

~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 다음 사역을 위한 주님의 뜻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  모든 필요를 채우시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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